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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착용

<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: 마스크 착용 >
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방법
<일반 원칙>

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씻기, 사람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
중요합니다. 

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 ㅇ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,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·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, 
보건용·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.

<올바른 착용방법>

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
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. 

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 

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. 
만졌다면,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.

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.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
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.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
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. 

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
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

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
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.

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(KF 94 이상)

 ㅇ 기침, 재채기, 가래, 콧물,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
 ㅇ 의료기관, 약국, 노인·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

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

    예) 판매원, 요식업 종사자, (창구)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, 
대중교통 운전기사, 역무원, 우체국 집배원, 택배기사, 대형건물 관리원 등 

 ㅇ 건강취약계층,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
접촉하는 경우(예: 군중모임, 대중교통 등)

    *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: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

    *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: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
만성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 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

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,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

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.

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.

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,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, 마스크 착용시 
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.


